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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 전담부서 부활 진행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국에 공해 배출국 비판으로 … 2008년 결정

중국이 1993년 폐지한 에너지부를 부활시키기 위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0월25일 나타났다.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중국 관리는 Beijing에서 열린 국제회동에 참석해 최종안이 국무원 승인을 위해 

2007년 혹은 2008년으로 넘겨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빠르면 2008년 봄 소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회부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 관리는 에너지부 부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초안이 200부 가량 인쇄돼 당국과 기업 관계자

들에게 이미 배포됐다면서 방안이 국무원에 넘겨지기에 앞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문제에 정통한 서방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결국은 중국 지도부의 정

치적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는 에너지 전담 부서를 부(部) 혹은 국가위원회로 신설하는 내용과 감독 시스템 구축,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자 유치 및 전략비축유를 관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1993년 에너지부를 폐지하고 대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강력한 기구인 국무원 산하 국가개발개혁위

원회로 권한을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하는 한편, 세계 1위 공해 배출국이라는 비판

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전담부서를 부활시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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